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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지 '사회보장연구'에 수록된 'OECD 국가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율'에 따르면, 2005~ 

2021년 동안 우리나라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OECD 27개 국가 중 7번째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일·생활 균형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42.3%)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이어 이탈리아(18.6%), 

슬로바키아(16.2%)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국 일·생활 균형 지수 역시 2019년 

50.5점에서 2023년 60.8점으로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3년에는 57.8점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자체별 순위변동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 3위(62.2점)였던 세종시는 

2023년 1위(67.8점)로 상승한 반면, 부·울·경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부산이 2위(63.7점)에서 10위(60.3점), 울산이 7위

(59.5점)에서 14위(56.1점), 경남이 10위(58.2점)에서 13위(57.1점)로 순위와 점수가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일·생활 균형이 저출산 극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3월 <지방의정 뉴스레터>에서는 일·생활 

균형(워라밸) 지원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지방의회 의정발언, 국회도서관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는 정책자료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

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

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함.

 관련 자치법규

관련 조례 더보기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시행 2024. 9. 25.] [부산광역시조례 제7408호, 2024. 9. 25., 일부개정]

•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2853호, 2023. 12. 28., 일부개정]

•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시행 2024. 1. 2.] [경상남도조례 제5562호, 2024. 1. 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20%EC%9D%BC%E3%86%8D%EA%B0%80%EC%A0%95%20%EC%96%91%EB%A6%BD%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B%B6%80%EC%82%B0%EA%B4%91%EC%97%AD%EC%8B%9C%20%EC%9D%BC%C2%B7%EC%83%9D%ED%99%9C%20%EA%B7%A0%ED%98%95%20%EC%A7%80%EC%9B%90%20%EC%A1%B0%EB%A1%80/(7408,2024092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A%B8%EC%82%B0%EA%B4%91%EC%97%AD%EC%8B%9C%20%EC%9D%BC%E3%86%8D%EC%83%9D%ED%99%9C%20%EA%B7%A0%ED%98%95%20%EC%A7%80%EC%9B%90%20%EC%A1%B0%EB%A1%80/(2853,20231228)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C%83%81%EB%82%A8%EB%8F%84%20%EC%9D%BC%E3%86%8D%EC%83%9D%ED%99%9C%20%EA%B7%A0%ED%98%95%20%EC%A7%80%EC%9B%90%20%EC%A1%B0%EB%A1%80/(5562,20240102)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9D%BC%EC%83%9D%ED%99%9C


[국회도서관 추천 관련 정책자료]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국회미래연구원   /  2024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박홍배의원실 외 / 2024

•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산출
고용노동부 / 2024

• 202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2023

• 독일과 네덜란드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4

•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전북연구원 / 2023

http://dl.nanet.go.kr/AssmViewer.do?cn=NONB12024000018969
http://dl.nanet.go.kr/AssmViewer.do?cn=PAMP10000000076285
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50100328
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41202134
http://dl.nanet.go.kr/AssmViewer.do?cn=NONB12024000018737
http://dl.nanet.go.kr/AssmViewer.do?cn=MONO12024000060755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어 왔고 어느 정도 외형은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략) 근무시간 단축, 유연근무, 양육 및 돌봄을 위한 휴식제도 도입 등 제도 

면에서는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략)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일·생활 균형 지수를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중략) 경남은 일·생활 균형 지수 순위가 

5위에서 10위로 다섯 계단 하락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4점 상승한데 반해 경남은 0.1점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중략) 일·생활 균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효과를 검증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에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생활 균형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용하여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6.13.)

      일·생활 균형 정책은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동 정책, 성평등 정책,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써 일·생활 균형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는 

일을 중시했던 노동문화에서 이른바 워라밸로 일컬어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변화

하고 있고, (중략) 일·생활  균형 정책은 일자리, 저출생 극복,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이자 

연계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우리 도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들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도가  

이를 잘 활용하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 9. 27.)

  지금 우리가 저출산 대응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또 같이 키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예를 들어 학부모씨앗동아리, 방과후학교운영, 돌봄운영에 관한 지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분야를 편성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처럼 

이 전체의 어떤 정책 분야, 정책 과제별 성인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

던 결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5.)

□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  사상구 2 | 교육위원회)

□ 박주언 경상남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 거창 1 |   문화복지위원회) 

 □ 전현숙 경상남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교육위원회 

[지방의정 말!말!말!]



[국회부산도서관 소식]

•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회부산도서관(관장대리 장대순)은 3월 31일(월) 오후 6시, 1층 로비에서 개관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풍성한 문화 공연으

로 구성됩니다. 체험 행사로는 책갈피, 키링 등 만들기 체험 공간, 소통 게시판, 포토 

부스 등이 마련됩니다. 문화 공연으로는 오케스트라 연주, 퓨전 국악, 성악 공연 등 다채

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번 개관 3주년 기념행사는 지역 주민, 도서관 직원, 유관 기

관 관계자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도서관의 3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예정

입니다.

• 국회부산도서관, 플러스 회원제 운영

국회부산도서관은 2025년 3월 31일 개관 3주년을 맞이하여 독서 활성화와 정보

서비스 홍보를 위해 2025년 플러스 회원제 운영을 시작합니다. 2024년 국회부산

도서관 최다 대출자 10인을 플러스 회원으로 선정하여 향후 1년 동안 대출책수 

확대(10권), 국회부산도서관 주요 행사 초청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051-608-8021 

• 국회도서관-제주특별자치도,의정정보 공동 활용·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1일(화)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

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의정정보 공유·활용 및 협력 강

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한라도서관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국회도서관 발간 자료 및 정보시스템 등 

의정정보의 공유, 양 기관의 협업 모델 마련 등의 협력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문의: 02-6788-4367 

국회도서관은 한라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대표도서관에 국회 입법 정보 공유 거점인「국회 의정정보

센터」를 마련하여 특화된 국회·국회도서관의 의정정보 서비스를 한 걸음 더 가까이서 제공하게 되고, 도민들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정보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문의: 051-608-8074 

https://forms.gle/7pn81KDCGgwA3vwq9


令

국회부산도서관 

46726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61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래 연락저로 연락바랍니다. 

Tel. 051-608-8072 I nabl_newsletter@nanet.go.kr

국회부산도서관은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국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특별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정 뉴스레터 지난호 보기     

이용문의: 051-608-8025이용문의: 051-608-8150

https://busan.nanet.go.kr/newsltr/newslt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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